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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0일

선대위 지도부 오찬 연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참여하셔서 

열심히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께서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자원봉사

자들 그리고 또 지지자들 또 당원동지들이 다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그분

들의 한 방울 한 방울 땀이 모여서 오늘 우리 값진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다니면서 당선되기 전에도 기뻤습니다. 기

운이 빠져있었던 우리 당원동지들이 전부 새롭게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뛰

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저한테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는 당원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전혀 아무런 보상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뛰는 바람에 

선거의 문화라든지 분위기 같은 것이 달라지는 모습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참 자랑스럽고 여러분들도 함께 크게 보람을 느끼

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운 여건을 다 극복하고 힘을 모아주시고 또 새

로운 선거문화까지 만들어내신 여러분들께 각별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

다. 제 스스로도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잘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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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은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소액성금은 아마 우리 한국 정치사에 

좋은 선례로 기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한 돼지저금통 그것은 

또 우리 유권자들에게 자기들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가꾸어 갈지에 대한 

큰 이정표를 마련해준 좋은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

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 국민들

의 여망을 잘 감당해야 할텐데 하는 마음의 부담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힘까지 이렇게 보태주십시오. 언제나 잘 하기만 하겠습니까, 잘못할 때도 

많고 또 모자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격려해서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5년 뒤에 여러분들과 다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책

임이고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저 혼자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주셔야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과 자주 대화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하겠습

니다. 많은 대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또 그 분과 함께한 한나라당관

계자 여러분들께 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성숙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늘 함께 하고 또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미처 생

각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변화, 그 변화의 바람 이런 것을 정말 새롭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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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더 살펴보고 받들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저도 참 

괜찮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면

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발견하고 좀더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제 스스로에게 낡은 정치의 타성이 그냥 남아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

을 참 두렵게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대통령 

하면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었고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국민들 

제일 가까이 갔다 이런 자부심 가지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

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낡은 생각에 또 안이한 생각에 안

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겠습니다. 또 배우고 또 깨치고 또 생

각하고 (박수소리)

 

이제 우리정말 새로운 정치 한 번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 의사당에는 

당파만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에는 끊임없는 냉소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관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비관과 냉소를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한번 보이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밥상 앞에 놓고 제가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기쁜 마음으

로 즐겁게 잡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모두들 옛날에 이런 저런 불

신과 갈등들 다 극복하고 이제 또 새롭게 출발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

하면서 새로운 민주당 한번 우리가 건설하고 그것이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의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

하는 민주당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같이 한번 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